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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년원생이 재입원에 미치는 경로를 이해하고, 재입원 예방을 위한 개입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성격, 소년원 내 징계가 재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를 수행하기 위해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140명(남자 청소년 : 70명, 여자 청소년 : 70명)을 대상으로 

PAI-A, 사회적 배제(또래관계 배제 경험), 아동기 피학대 경험, 범죄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주

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최초입원과 재입원 소년원생은 성별에 따라 성격특성이 구분되었다. 남자 소

년원생의 경우 외현화(초조성과 자기중심성)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내현화와 외현화가 

혼합된 유형으로(활동수준, 정신병적 경험, 부정적 관계) 재입원을 예측하는 성격특성이 구분되었다. 둘째, 

대인관계가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남자 소년원생의 대인관

계는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대인관계가 성격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 여 소년원생의 모형적합도는 준수하였고,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가 소년원 재입원에 유의한 경로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관계적 요인은 여자 소

년원생만 유의한 경로를 나타냈다. 특히 또래관계 배제 경험은 성격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소년원 

재입원에 간접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 재입원에 있어 성별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는 재입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각 성별에 따라 소년원 내 필요한 처우 제공의 시사점과 회복적 정의를 통한 소년원생의 긍정적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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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쉽게 청소년 범죄를 접하고 있으며, 

한 해 청소년 관련 범죄를 검색하면 수많은 

기사를 찾아 볼 수 있다(김정호, 2020; 세계일

보, 2020; 한국경제, 2020; 국민일보, 2020). 이

러한 언론의 노출은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였

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검찰청, 2019). 그러나 

양적 감소와는 달리 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형법범죄 비

율은 2009년 71.2%에서 2018년 82%로 증가하

였고, 흉악범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8년 

2.1%가 증가하였다(법무연수원. 2019).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인식은 국민청원 게시

판으로도 확인된다. 국민청원 1호 안건은 ‘여

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으로 끌려가 집

단폭행을 당했습니다,’로 소년범 폐지와 개정

을 주장하는 글이었다(청와대, 2020). 이는 수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고, 정부에서는 48

호 답변으로 미성년자 형사법 기준을 기존 14

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규정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나타내었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

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슈는 지속되고 있으

며, 소년범에 대한 중한처벌과 소년법 연령하

향을 주장하는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다(그

림 1 참조).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범죄

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를 나타내는 동시에 정

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로 판

단된다(민수홍, 2019).

청소년 범죄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한처벌과 소년법 연령하향을 주장하기 앞서 

우리는 소년범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 

내․외에서는 수많은 청소년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특수 상황에 있

는 소년범과의 접촉이 어렵고, 필요한 변인을 

탐색, 실험, 설문이 어렵기 때문이다(정유희, 

손외철, 2016). 이는 소년범에 대한 이해와 탐

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

해야 된다는 주장은 중요한 요인을 간과하고 

단편적인 현상에 대한 대처로 보일 수 있다.

중한처벌과 소년법 연령하향에 대한 효과는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일본(齊藤豊治, 2007), 

영국(범죄 및 비행에 관한 법률 제34조2)), 미

국(박미랑, 2014)은 실제적으로 중한처벌과 소

년법 연령하향을 실행하였었고, 그에 따라 청

1) Big Kinds 2021. 1. 10. 인출. 검색주제어: ‘청소년 

범죄’

2) Crime and Disorder Act of 1998

그림 1. 2020년 청소년 범죄 관련 뉴스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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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율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년범 재

범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

다(박상식, 2017). 즉 중한처벌과 소년법 연령

하향 이후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긍정적인 사

회적응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긍정적 

변화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은 보호주의를 기본 이

념으로 청소년을 처벌하기 보단 보호하고, 중

점을 두어 처분을 내리고 있다(박찬걸, 2013). 

이는 청소년의 개도와 갱생의 입장으로써 긍

정적인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처분인 소년원 

입원 이후 재입원을 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

고 있다. 2014년 1년 이내 소년원생의 재입원

율은 9.5%였으나, 2016년에는 14%로 약 4.5%

가 상승하였다(법무연수원, 2019). 이는 처벌적 

관점을 벗어나 다양한 개인 내․외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추언아 외, 

2019). 소년원 퇴원 이후 재입원은 다양한 요

인이 작용된다. 대표적으로 시설 부적응(이나

현, 조윤오, 2020), 역기능적 부모 요인(Claire, 

& Dixon, 2017; 김남규, 조윤오, 2017), 성격요

인(Yampolskaya, & Chuang, 2012; 임광현 외, 

2020b), 또래관계 요인(허준, 2013), 성차(홍봉

선, 2013)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김의철, 외, 

2010)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

제적으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와 종합적

인 변인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소년원 재입원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임광현 외, 2020b). 관계

적, 성격적, 환경적, 문화적 등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특히 소년원생의 경우 퇴원 이후 일상

생활의 적응과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

(김지선, 2005). 이를 종합하면 소년원생은 다

양한 변인으로 사회적응과 일상생활 복귀에 

실패하여 실제적 생존을 위한 범행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소

년원생이 청소년기란 대상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고려하여 성별, 가족, 사회 및 문화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소년원생을 이해하고자 하

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성격적 요

인(외현화)이 재입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임광현, 외, 2020b) 확장하고, 보완

하기 위해 첫째, 성별을 구분하여 각 성별에 

따른 2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소년원생의 성차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

한 선행연구를 토대로(홍봉선, 2013; 정유희, 

안창일, 2004) 소년원생에게 구체적 개입 방향

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위함이다. 

둘째 성격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겐 다양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적 요인을 추가하

여 투입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

완하고 소년원생이 보이는 재입원에 확장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

로 재입원에 미치는 구체적 경로모형을 구축

하여 실제적 개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

였다. 이를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재입원 소년원생의 관계적, 성

격적, 소년원 내 징계의 취약성은 성별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소년원생의 성격 특성은 성별

에 따라 유형화 될 것이다.

연구가설 3. 소년원생의 성별에 따른 관계

적 요인은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에 유의

한 영향을 나타내고, 이는 재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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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재입원의 정의

재입원이란 재범과 다소 다른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재범은 과거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대상이 또 다시 범죄를 행한 것

을 의미한다면(장영민, 탁희성, 1994), 소년원 

재입원은 보다 보호처분 중 강한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다시 입소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

는 청소년 재범에 있어 상당히 강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처분 도중 반복 범행

으로 인하여 보다 중한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

한다.

재범과 재입원을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활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주로 재범의 

개념을 범죄학에선 ‘범죄자가 다시 범행을 저

지르는 경우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기에 

이를 단순 사건조사로 설정할 것인지, 재판에

서의 처분, 집행을 받은 범죄를 설정할 것인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박혜란, 2008).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입원을 재범의 영역에

서 실제적으로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반복 범

행을 저질러 소년원 재입원을 측정하여 변인

으로 활용하였다.

소년원 재입원과 성별의 차이

소년원생의 성별에 따른 재입원 연구는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성차는 실제

적으로 치료, 교육, 갱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변인이가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성별에 따른 

재입원 예측은 주로 정신질환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비행성향이 강한 

여자 청소년은 불안장애 약 59%, 주요우울장

애 약 36%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보였다(Lederman, et al, 2004). 이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은 심리적 외

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행 성향이 

강한 연자 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 성 학

대와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겪으며 정체성

의 혼란과 성격형성에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최해연, 외, 2015).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경우 자존감, 

무력감, 죄책감 등의 정서적 변화와 조현병과 

같은 정신증이 동반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성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Wytt, et al, 1992). 그러나 가출한 여자 청소년

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며 부정적인 감정

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생존을 

위해 이를 순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가해, 무경

험 집단을 구분하여 MMPI-A를 통해 분석한 

연구에서 피해 집단의 경우 자신을 부정적으

로 나타내고, 사소한 결점과 단점을 인정하기 

않으며, 방어능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신현숙, 외, 2006). 이러한 결과는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비행문제로 소년원에 입원하

였지만, 실제적으로 가해, 피해, 학대 등 복합

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강하게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우울과 불안의 유병률은 남성

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ackett, et al, 2007). 이러한 정서적 장애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벗어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과 같은 요인과 확장되어 나타나기 때

문에(김원경, 2014),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다

양한 성격적 요인이 복합적인 문제행동으로 

파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소년범

의 성별에 따른 비행요인 탐색 연구에서 여자 

소년범은 남자 소년범에 비해 가족관계 중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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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학대, 교우관계로 인하여 비행을 저질러 

수사는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음주 및 약물 

사용이 더 많았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박지선, 2016).

가족요인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은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부모애착, 가족의 갈등, 학대 경험 등과 같은 

요인이 상대적으로 문제행동에 더 많은 영향

을 나타낸다(김준호, 김은경, 1995). 이러한 영

향으로 남자 청소년은 부모 요인이 비행과 관

계가 없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

고 있다(Fagot, & Kavanagh, 1990). 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결국 청소년의 가출의 중요한 

영향을 나타내고 이는 청소년에게 위협적인 

환경으로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이기 때문에 

가족의 영향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Chesney-Lind, 1989). 가족과 또래관계에서 부정

적 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뿐만 

아니라 성차에 따른 범죄의 종류가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은 범죄 조직에 참여

하여 강도와 재산범죄를 나타내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조직적으로 성범죄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하였다(박진희, 김현주, 2012).

재입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요인

은 대표적으로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으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을 띠는 반

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관계속성에 중점을 

둔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

다(이혜정, 김범준, 2015). 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의 부정적 경험은 외현적 문제로 

나타내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내현적 문제행

동으로 보인다는 주장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양은경, 외, 2018).

정서적, 행동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행 청

소년의 성차에 따른 재입원 요인을 예측한 연

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행동통제력과 

범죄의 심각화가 비행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성격 및 

태도요인이 비행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양은경, 외, 2018). 이는 성별에 

따라 재입원은 서로 상의한 요인이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행동통제력, 즉 규칙 혹은 

규율 위반과 같은 소년원 내 징계요인이 중요

한 요인으로 추측되며,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정서와 성격뿐만 아니라 규율과 규칙 위반이 

재입원에 중요한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

된다.

2요인 분류에 근거한 재입원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

청소년의 부정적 행동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중 내

현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구분하여 2요인 

분류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이

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Achenbach, et al, 

2016; 유성희, 이수정, 2018, 홍정윤, 외, 2019; 

Ruiz, & Edens, 2008). 내현화 문제란 자신을 과

도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주로 심리

적 요인으로 우울, 불안, 전화(신체화) 등과 같

은 요인을 의미한다(Ruiz, & Edens, 2008). 외현

화 문제의 경우 자신을 과소 통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공격성, 충동성, 언어 공격 

행동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Ruiz, & Edens, 

2008). 2요인 분류는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하

여 내현화와 외현화로 구분한 객관적 양적 분

류법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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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Wicks-Nelson, & 

Lsrael, 2015).

2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소년원생의 재입원

을 예측하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한 연구에서

는 외현화 요인(조증, 경계성적 특성, 반사회

적 특성, 알코올 문제)이 재입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임광현 외, 

2020b).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2요

인 이론을 통하여 위험군을 파악한 연구에서

는 고위험군 대상의 경우 외현화 요인(알코올 

문제, 반사회적 특성, 공격성, 폭력 및 공격성 

위험 지표)이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김지현, 외, 2019).

이러한 외현화 문제는 결국 자기 통제의 어

려움을 가진 청소년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

지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다양한 선행연구에

서 주장한 반사회적 특성과 알코올 문제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는 결국 재입원에 유의한 변

인으로 강조된다(Salekin, 2008). 또한 소년원생

이 일상적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외현화 

행동으로 발현되는 경로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김재수, 손철우, 2019), 이는 재입원의 악순환

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소년원 재입원에 대한 다각적 연구

재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요인이 추출되

고 있지만 실제 재수감, 재입원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상황이다. 윤일중 외(2012)는 소년

원생의 총 범죄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소년원 생 

1,085명을 대상으로 정서, 인성, 지능, 심리, 인

구통계학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최초 

비행연령, 인지정서, 자아개념, 반사회성이 총 

범죄 수에 유의한 경로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생의 재입원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통계학적, 인지적, 성격적 요인이 상호작

용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나타내고 실제적으

로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가정, 열약한 경제적 

환경 등)과 함께 작용하여 재입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자 연구대상
요인

내현화 외현화

Ruiz & Edens
성인 

수형자

SOM, ANX, ARD, DEP, SCZ, 

SUI, BOR 

MAN, PAR, BOR, ANT, 

ALC, DRG, AGG

유성희 & 이수정
소년원생 및

고등학생

SOM, ANX, ARD, DEP, PAR, 

SCZ, SUI, BOR, STR

MAN, BOR, ANT, ALC, 

DRG, AGG

홍정윤, 홍상황 & 

이수정

성인 수형자 및

교도관

SOM, ANX, ARD, DEP, PAR, 

SCZ, DRG, SUI, BOR
MAN, ANT, ALC, AGG

박은영, 박은영 & 

홍상황

일반

청소년

SOM_S, ANX_C, ANX_A, 

ANX_P, ARD_P, DEP_C, DEP_A, 

BOR_A, BOR_I, BOR_N, SCZ_T, 

PAR_H, SUI

ANT_A, ANT_E, ANT_S, 

AGG_A, AGG_P, BOR_S, 

MAN_I

표 1. Ruiz & Edens와 국내 연구에 따른 2요인 모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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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퇴원 이후 재입원은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안정적인 주거 공간

이 없는 경우 40%~60%의 청소년은 건강 이

상 악화와 알코올 문제 및 약물 문제 등과 같

은 문제를 나타낸다(Altschuler, & Brash, 2004). 

또한 경제적 지원 및 부모의 부재, 사회적 낙

인으로 인한 구직활동 제한, 가족갈등의 심화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는 재입원에 주요 

원인으로 확인 되었다(Bullis, et al, 2004). 소년

원 퇴원 청소년 223명을 대상으로 재입원 유

발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전체 인원 중 

6.7%는 폭력범죄, 11.9%는 절도범죄, 4.9%는 

환각제 및 약물 중독 문제, 2.6%는 흉악범죄

(흉기활용 폭력사건, 성범죄)로 표본의 약 23%

가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윤오, 

2012). 이에 따른 구체적 원인으로 가족기능, 

보호관찰 요인, 가출횟수, 성별, 보호관찰관과

의 접촉횟수, 가출, 비행친구와의 교우 및 문

제행동의 질은 재입원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

인으로 확인되었다(조윤오, 2012). 이러한 결과

는 기존의 가족 기능을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또래의 기능의 중요성이 청소년 범죄에 중요

한 요인으로 부각된 결과로 판단된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9년 법무부 소년원

생 위험성 평가도구 특수인성검사 재표준화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최미희 외(2019), 성현준 외(2019), 임광현 외

(2020a; 2020b)에 활용한 자료의 일부를 포함하

고 있다.

연구 진행을 위해 총 3곳의 소년보호시설

(서울, 안양, 청주 소년보호시설, 이하 소년원)

에 입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

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년보호처분

을 받은 소년원생 중 중․장기처분(9호~10호)

을 받은 청소년 140명(남 : 70명, 여 : 70명)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소년원 담당교사가 무

작위 표집 하였다.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 동안 14

회 소년원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

으며, 이중 재방문 시 조기 퇴원을 한 여자 

청소년 1명을 제외한 139명 중 성격평가 질문

지(PAI-A)를 불성실하게 실시한 7명을 제외하

였다. 또한 PAI-A에서 제시한 타당도 척도(비

일관성, 저빈도,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의 

결과 수치를 초과한(김영환 외, 2006; Morey, 

2003) 2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0명(남 : 

64명, 여 : 6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는 연구 참여자의 성별을 구분하여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러

한 비율 및 평균 분석은 연구 참여자들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이 본 연구 설계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

이다. 분석결과 입원 당시 범행(  = 25.78, 

p<.001)은 성별에 유의한 비율의 차이를 나타

냈다. 이는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재산범죄

(75%)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고, 여자 소

년원생의 경우 재산범죄(35%), 기타범죄(28%), 

폭력범죄(24%) 순으로 남자 소년원생에 비해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또한 명목척도로 해당되는 학력, 경제수준, 정

신병력 유무, 재입원 유무는 t-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입원 당시 범행은 

연구모형에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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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비율) 및 평균(표준편차)

 t
남 여

성별 64명(49%) 66명(51%)

연령 16.86(1.47) 17.15(1.44) 10.45 -1.13

학력

초등 졸업 미만 - 1명(1%)

2.55 -

초등 졸업 13명(20%) 12명(18%)

중학교 졸업 36명(56%) 40명(61%)

고등 졸업 15명(24%) 12명(18%)

대학교 재학 - 1명(1%)

경제수준

하 23명(36%) 21명(32%)

6.75 -중 35명(55%) 30명(45%)

상 6명(9%) 15명(23%)

정신병력 유무
유 11명(17%) 15명(23%)

0.62 -
무 53명(83%) 51명(77%)

경찰조사

횟수

0회 - 1명(1%)

5.25 0.27

1회 14명(22%) 16명(24%)

2회 21명(33%) 25명(38%)

3～5회 27명(42%) 22명(34%)

6회 이상 2명(3%) 2명(3%)

소년원 내

징계횟수

0회 32명(50%) 40명(61%)

8.49 -0.03

1회 11명(17%) 11명(17%)

2회 10명(16%) 4명(6%)

3～5회 10명(16%) 7명(10%)

6회 이상 1명(1%) 4명(6%)

입원 당시

범행

재산범죄 48명(75%) 23명(35%)

25.78*** -

폭력범죄 5명(8%) 16명(24%)

성범죄 4명(6%) 8명(12%)

교통범죄 3명(5%) 1명(1%)

기타범죄 4명(6%) 18명(28%)

재입원 유무
유 42명(66%) 45명(68%)

0.09 -
무 22명(34%) 21명(32%)

***p<.001

표 2. 연구 참여자에 따른 인구 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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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인구통계학

적 요인은 성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

았다.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수

집을 위해 조력자를 선별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구체적으로 소년원을 방문하여 면담 및 

설문을 위해 희망자를 모집하여 총 16명(범죄

심리학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11명)을 선발

하였다. 이후 소년원생의 특성 및 검사 도구

와 면담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

행하였다.

워크숍의 목적은 조력자 간 전문성 격차를 

줄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교

육의 주제는 심리검사 실시방법 및 소년원생

의 이해 특강(이하 1차시 교육) 1회, 간이모의

검사 훈련(이하 2차시 교육) 1회로 실시하였

다. 1차시 교육은 지능검사, 성격검사, 인지기

능검사, 소년원생의 특성에 따른 면담기술 습

득으로 구성하였다. 1차시 교육 강사는 현재 

교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범죄심리학 박사

과정 2인이 진행하였다. 2차시 교육은 감독자 

1인이 지도에 따라 조력인들을 2인 1조로 구

성한 이후 서로 검사자와 피검자의 입장으로 

검사수행을 함으로써 검사를 받는 대상을 이

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는 1차시

에서 습득한 심리검사 시행 절차와 도구의 이

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

함이다.

각 소년원 방문 시 약 10명의 조력인이 투

입되어 소년원생과 1:1형식으로 검사와 면담

이 진행되었다. 이는 소년원생의 특성으로 검

사 및 설문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질문 중 이

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력

하고 이후 최종 자료에서 결측치를 최소화하

기 위함이다. 조력인 배정으로 1인은 전체적 

감독과 진행을 담당하였고, 3인은 인구통계학

적 정보 수집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2인은 

PAI-A검사, 2인은 인지기능검사, 2인은 PAI-A

와 인지기능검사를 제외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정하였다. 면담은 비행촉

발요인 조사서를 기초로 하여 면담에 투입된 

조력인은 범죄심리사 1급 이상, 임상심리사 2

급 이상,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검사 실시 전 소년원생의 담당교사로부터 

자필 동의서를 받았으며, 소년원생에게는 언

제든지 검사 및 설문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개인정보를 위

해 연구 참여자에게는 번호가 작성된 명찰로 

식별하였다. 검사 소요시간은 소년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1인당 4시간 가

량 소요되었고, 검사 이후 교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참여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은 없었으

며, 소정의 간식이 제공되었다. 

측정도구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여 위해 개인요

인과 범죄요인을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인요인으로는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 최

종학력, 정신병력 유무, 연구 참여자가 인지하

는 경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범

죄요인으로는 처분을 받진 않았으나 다른 사

건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횟수, 

소년원 내 시설규칙위반 혹은 생활적 문제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횟수, 입원 당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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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재입원 횟수

를 포함하여 수집하였다.

대부분의 범죄요인은 소년원 담당교사를 통

해 확인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찰서

에서 조사받은 횟수’의 경우 실제 재범을 파

악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가 직접 인지하고 

있는 횟수를 확인하였다. 이는 신뢰할 수 있

는 수치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어3) 표 2의 빈도로만 제시하였고 분석에

서는 제외하였다.

입원 당시 범행의 경우 연구 편의성을 위해 

연구자가 가공하였다. 소년원생이 입원 당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던 죄명은 총 52개였으

나, 이를 범주화하기 위해 범죄분석(검찰청, 

2019)의 구분을 토대로 5가지 요인으로 구분

하였다. 그중 사문서 위조(주민등록증 위조 

등), 협박, 사유지 침입, 보호관찰 위반 등과 

같은 죄명의 경우 구분에 충족되지 않아 기타

범죄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년원생의 경우 하

나의 범행으로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 중복범

죄로 인하여 장기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

았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 판결문에 적시되

어 있는 첫 번째 범행을 토대로 구분하였다.

청소년 성격평가 질문지(Adolescent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A)

소년원생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성격평가 질문지 PAI-A를 실시하였다. PAI-A

는 Morey(2003)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

을 김영환 외(2006)이 번안하여 청소년을 대상

으로 표준화, 타당화 한 청소년 성격 측정 도

구이다. PAI-A의 경우 일반 청소년 외 비행 

3) 재입원 횟수(소년원 담당 교사 확인)는 2번으로 

확인되었으나, 경찰조사 횟수(연구참여자 보고)가 

1번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을 위해 사법 및 교육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김대진 외, 2015), 특히 재범

위험성을 평가를 위해 소년원생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성격검사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이남희, 이봉건, 2009).

본 척도는 4점 리커트(Likert Scale)척도로 0

점(전혀 그렇지 않다.) ~ 3점(매우 그렇다.)으

로 측정되고, 피검사자는 자신과 가장 유사한 

답을 선택하도록 실시한다. 이는 점수의 값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성격특성이 강하는 것

을 의미한다. PAI-A의 해석은 평균 50점, 표준

편차 10점으로 환산되어 T점수 60점 이하는 

피검사의 약 84%가 분포되어 있으며, 70점 이

하는 98%로 나타나 2표준 편차를 벗어난 70

점 이상의 점수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치로 

판단된다(김영환 외, 2006).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또래관계 배제)

소년원생의 성격 형성의 요인을 관계 내에

서 발달 되는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 경험척도를 활용하여 또래관계 

내 파생되는 부정적 경험을 확인하였다. 사회

적 배제 경험 척도는 Gilman, et al, (2013)가 

개발한 사회적 배제 성향 척도를 이병관 외

(2019)가 번안하여 타당화 한 한국형 사회적 

배제 경험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척도로 또래관계 내 

‘무시’와 ‘거절’로 구성되어있다. 무시 경험은 

‘사람들은 대화하는 중 나를 무시한다.’, ‘사람

들은 내 의견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한다.’ 등

과 같이 총 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거절 

경험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말 여가활동이나 

취미를 함께하자고 한다.’, ‘사람들은 내 관심

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 등과 같이 무시 경험

과 차별된 역문항으로 총 8개의 질문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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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있다.

이병관 외(2019)의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

으로 번안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가독성과 문항의 이해를 돕기 위

해 7문항의 단어를 소폭 수정하였다. 수정된 

내용의 대표적 예시는 ‘여가를 함께하고자 한

다.’를 ‘함께 놀려고 한다.’로 단어를 변경하였

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 5점 리커트(Likert 

Scale)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

렇다.)을 자신과 유사한 상황을 선택하는 형식

의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다. 하위척도의 결과

값이 높을수록 또래 관계 내에서 무시와 거절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병관 외(2019)의 연구에서 제시한 내적 

일치도는 무시 경험 .95, 거절 경험 .89로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무시 경험 .95, 

거절 경험 .97로 나타났으며, 남자 소년원생

의 무시 경험 .91, 거절 경험 .82, 여자 소년

원생의 무시 경험 .95, 거절 경험 .90으로 나

타났다.

아동․청소년기 피학대 경험척도

소년원생의 성격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관계 내 변인으로 아동․청소년기 피학

대 경험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Straus, et al, 

(1996)이 개발한 갈등관리 행동 척도(Conflict 

Tactic Scale(CTS), Conflict Tactic ScaleⅡ(CTS-Ⅱ)

를 장덕희(2001)가 번안, 수정, 보완하여 재구

성한 아동학대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총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학대 경

험은 7문항으로 ‘부모님이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등과 같이 신체적 위

협과 ‘부모님이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

이 있다.’ 등과 같이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

학대를 포함한다. 신체학대 경험은 6문항으로 

‘부모님이 뺨을 때린 적이 있다.’, ‘발로 차거

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등과 같이 신체

적 학대를 받은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3문항, 5점 리커트(Likert Scale) 형식으로 

1점 ‘전혀 없다.’, 2점 ‘1년에 1~2회’, 3점 ‘한 

달에 1~2회’, 4점 ‘1주일에 1회 이상’, 5점 ‘거

의 매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를 받은 경험

이 빈번하고 강한 수준의 학대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해석하였다. 장덕희(2001)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일치도는 .87 이였다. 본 연구에

서는 전체 .96, 남자 소년원생 .94, 여자 소년

원생 .9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방법

소년원생들의 재입원에 미치는 성격적, 관

계적, 소년원 내 징계를 탐색하고 성별에 맞

는 경로모형을 추출하기 위해 첫째, 인구통계

학적 변인이 성차에 따라 어떤 특성을 나타내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검증( ), 

t-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재입원 유무를 집

단으로 구성하여 PAI-A 임상 척도의 상위요인

을 t-분석하였다. 셋째, 유의한 상위변인을 토

대로 하위유형을 추출하여 t-분석하였다. 넷째, 

성별에 맞는 성격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재입원에 미치는 성

격변인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관계요인이 성

격특성, 소년원 내 징계 및 재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분석

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서는 SPSS 18.0과 AMOS 20.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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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성별에 따른 최초입원과 재입원 요인 비교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재입원 성격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최초입원과 재입원 소년원생을 

집단 구분으로 각 성별에 유의한 평균의 차이

를 확인하였다. 표 3은 성별에 따른 최초입원

과 재입원 소년원생의 성격적, 관계적 소년원 

내 징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을 파일 

분할하여 t-분석을 한 결과이다. 이는 최종분

석으로 활용할 소년원생들의 성격요인을 추출

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2종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p<.10 수준의 요인을 추출하여 분

석하였다(성태제, 2019). 이후 영향을 파악하는 

분석(요인분석, 경로분석)에서는 p<.05 수준의 

유의확률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성격적 요

인에서는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MAN(t=-2.98, 

p<.01), BOR(t=-1.67, p<.10), ANT(t=-2.26, 

p<.05)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SOZ(t=-1.96, p<.05), 

BOR(t=-1.62. p<.10), ALC(t=-2.09, p<.05), 

DRG(t=-1.81, p<.10)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났다. 이는 남, 여 모두 재입원 청소년이 최초

입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관계적 요인에서는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재입원 남자 소년원생이 더 많은 아동․청소

년기 피학대 경험을 나타냈다(t=-2.07, p<.05). 

소년원 내 징계 횟수는 남, 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재입원 소년원생이 더 많

은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 t=-4.03, 

p<.001, 여 : t =-3.95, p<.001).

표 4는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 유의

한 상위변인을 토대로 하위변인을 추출하여 

관계와 성격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성격적 요

인에서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MAN-G(t=-3.05, 

p<.01), MAN-I(t=-1.95, p<.10), ANT-E(t=-1.92, 

p<.1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이는 재입원 소년원생이 최초입원 소년원생에 

비해 높은 성격특성을 보였다. 여자 소년원생

의 경우 MAN-A(t=-1.77, p<.10), SCZ-P(t=-1.82, 

p<.10), BOR-N(t=-2.88, p<.01)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이 역시 재입원 여자 소년원

생이 높은 성격특성을 보였다.

관계적 요인으로는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또래관계 내 무시 경험(t=-1.80, p<.10), 정서학

대(t=-1.87, p<310), 신체학대(t=-2.10, p<.05)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이는 재입원 소

년원생이 더 많은 부정적 관계를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관계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남자 소년원생의 성격요인 구성을 위한 탐색

적 요인분석

남자 소년원생의 성격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최초입원과 재입원 소년원생의 t-분석 결과에 

따른 유의한 요인(MAN-G, MAN-I, ANT-E)을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방법은 최대 우도, 회전방법은 Kaiser정교

화를 이용한 오블리민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

하였다. 오블리민 회전은 주축분해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그 목적이 요인 

구조를 추적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김

효창, 2014).

분석결과 남자 소년원생의 재입원과 관련된 

성격특성은 1요인으로 나타났다. KMO적합도

는 .60이며, 구형성 검증은 p<.001수준으로 유

의하였다. 세 가지 척도 중 MAN-G의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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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입원(N = 87) 최초입원(N = 43)

t남:42명, 여:45명 남:22명, 여:21명

M(SD) M(SD)

성격요인

SOM

(신체적 호소)

남 47.33(8.96) 47.05(8.78) -0.12

여 54.87(12.17) 52.71(13.58) -0.64

ANX(불안)
남 49.40(11.69) 47.32(10.28) -0.70

여 64.02(14.43) 59.33(16.43) -1.17

ARD

(불안관련 장애)

남 48.33(9.29) 46.55(9.33) -0.73

여 59.36(11.13) 55.29(12.33) -1.33

DEP(우울)
남 43.64(11.68) 47.18(12.93) 1.10

여 58.93(16.37) 53.33(16.98) -1.27

MAN(조증)
남 50.95(9.87) 43.86(8.53) -2.98**

여 56.76(9.48) 53.62(10.44) 0.66

PAR(망상)
남 45.00(10.77) 45.77(12.24) 0.26

여 56.24(16.61) 52.62(14.61) 0.97

SCZ

(조현병)

남 47.10(10.02) 45.91(10.35) -0.44

여 56.84(13.87) 50.33(11.87) -1.96*

BOR

(경계성 특성)

남 52.00(9.36) 47.05(12.07) -1.67†

여 64.91(11.96) 59.52(13.69) -1.62†

ANT

(반사회적 특성)

남 56.88(8.36) 51.05(10.43) -2.26*

여 58.71(13.56) 55.81(11.32) -0.85

ALC

(알코올 문제)

남 51.31(9.43) 50.32(8.88) -0.40

여 60.02(12.89) 52.33(13.34) -2.09*

DRG

(약물문제)

남 48.90(10.46) 50.27(8.93) 0.52

여 54.02(12.14) 48.57(10.93) -1.81†

관계요인

또래관계 배제 경험
남 29.90(7.76) 28.23(6.39) -0.87

여 34.22(13.60) 30.86(10.91) -0.99

아동․청소년기

피학대 경험

남 24.36(12.13) 19.77(5.50) -2.07*

여 27.64(16.40) 26.95(15.70) -0.16

소년원 내 징계
남 1.52(1.62) 0.36(0.65) -4.03***

여 1.60(2.36) 0.14(0.47) -3.95***

†p<.10, *p<.05, **p<.01, ***p<.001

표 3. 성별에 따른 최초, 재입원 간의 주요요인 t-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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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입원(N = 87) 최초입원(N = 43)

t남 : 42, 여 : 45 남 : 22, 여 : 21

M(SD) M(SD)

성격요인

MAN-A

(활동수준)

남 46.93(8.97) 44.64(9.16) -0.63

여 56.20(11.77) 51.48(9.12) -1.77†

MAN-G

(과대성)

남 53.67(12.32) 45.50(8.80) -3.05**

여 50.36(10.70) 52.24(12.13) 0.60

MAN-I

(초조성)

남 50.00(10.55) 44.77(9.93) -1.95†

여 59.44(9.77) 54.71(12.13) -1.70

SCZ-P

(정신병적 경험)

남 48.93(10.43) 45.82(8.36) -1.20

여 53.80(977) 48.81(12.38) -1.82†

SCZ-S

(사회적 위축)

남 44.38(8.82) 62.14(70.01) 1.05

여 49.20(13.88) 45.33(12.38) -1.08

SCZ-T

(사고장애)

남 49.45(9.65) 47.77(10.81) -0.63

여 61.31(11.50) 55.76(13.18) -1.74

BOR-A

(정서적 불안정)

남 49.64(10.35) 47.18(12.71) -0.83

여 59.40(12.75) 54.71(15.64) -1.29

BOR-I

(정체성 문제)

남 49.52(9.59) 46.50(11.85) -1.10

여 63.69(12.12) 59.67(12.66) -1.23

BOR-N

(부정적 관계)

남 52.02(10.23) 48.41(11.79) -1.27

여 61.62(10.41) 53.48(10.80) -2.88**

BOR-S

(자기손상)

남 53.17(9.97) 51.68(12.94) -0.51

여 62.13(11.59) 12.43(61.76) -0.11

ANT-A

(반사회적 행동)

남 58.21(7.18) 56.36(11.35) -0.79

여 57.96(11.24) 54.38(9.50) -1.26

ANT-E

(자기중심성)

남 52.29(9.66) 47.64(8.88) -1.92†

여 55.36(13.74) 54.38(9.50) -0.22

ANT-S

(자극추구)

남 54.26(9.43) 50.82(12.91) -1.24

여 56.96(12.29) 54.43(11.19) -0.22

관계요인

또래관계 배제_무시
남 10.90(3.73) 9.41(2.78) -1.80†

여 14.27(7.18) 12.05(6.03) -1.22

또래관계 배제_거절
남 19.00(5.54) 18.82(4.37) -0.13

여 19.96(7.09) 18.81(5.70) -0.64

아동기_정서학대
남 14.07(7.57) 11.45(3.55) -1.87†

여 15.67(9.49) 15.14(8.73) -0.21

아동기_신체학대
남 14.07(7.57) 11.45(3.55) -2.10*

여 11.98(7.56) 11.91(7.28) -0.08

†p<.10, *p<.05, **p<.01

표 4. 성별에 따른 최초, 재입원 간 관계 및 성격요인 t-분석 결과(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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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과 요인 적재량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공통성이 낮은 것은 해당 척도의 변인이 극단

치를 내포하고 있거나, 설정한 요인을 설명하

는 공통요인이 부족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곽

기영, 2019).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남자 소

년원생의 성격요인을 MAN-I과 ANT-E으로 채

택하였다.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요인 구성을 위한 탐색

적 요인분석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남자 소년원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변인은 MAN-A

(활동수준), SCZ-P(정신병적 경험), BOR-N(부정

적 관계), ALC(알코올 문제), DRG(약물문제)이

다. 분석결과 1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ALC, 

DRG는 공통성 및 요인 적재량이 기준에 미치

지 못하여 성격구성에서 제외하였다. BOR-N

(부정적 관계)의 경우 공통성 수치가 모호하

지만, 관계에 대한 여자 소년원생의 특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판단되고(임광현 

외, 2020a), 요인 적재량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성격요인에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요인은 MAN-A, SCZ-P, 

BOR-N으로 구성하였으며, 추출된 요인의 

척도 요인 적재량 공통성

MAN-G(과대성) .42 .18

MAN-I(초조성) .72 .52

ANT-E(자기중심성) .88 .79

KMO와 Bartlett 검증
요인 적절성  (p)

.60 42.84***

***p<.001

표 5. 남자 소년원생의 성격구성 요인분석 결과

척도 요인 적재량 공통성

MAN-A(활동수준) .86 .74

SCZ-P(정신병적 경험) .77 .60

BOR-N(부정적 관계) .58 .34

ALC(알코올 문제) .40 .16

DRG(약물 문제) .40 .16

KMO와 Bartlett 검증
요인 적절성  (p)

.71 84.49***

***p<.001

표 6.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구성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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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적합도는 .71, 구형성 검증은 p<.001수

준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에 따른 경로모형 검정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로 모형을 검증하기 위

해선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지만, 구조방적식의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큰 

표본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

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표준오차의 정

확성이 의심스럽게 되어 검정 결과의 한계를 

내포한다(Anderson, & Gerbing, 1988). 정확한 

추정치를 확인하기 위해선 대부분 200개 이

상을 표본을 획득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Holbert, & Stephenson, 2002), 모형의 복잡성이 

높을 경우 구인을 형성하는 문항끼리 신뢰도 

역시 표본크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Hoyle, & Kenny, 1999). 본 연구의 표본은 각 

성별 구분에 따라 약 70명이기 때문에 구조방

정식의 결과 해석의 한계를 지닐 가능성이 존

재하기 때문에 경로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과 경로분석의 차이는 구조방정

식에 투입되는 관측변수가 경로분석에서는 제

외된다. 즉 경로분석에서의 인과흐름이 일방

향으로 나타내는 반면, 구조방정식은 잠재변

수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나타

낸다(배병렬, 2017).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이

론적 구조의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구

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경로분석을 통해 결과를 산출

하고자 한다.

남자 소년원생의 특성이 소년원 재입원에 미

치는 경로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남, 여 소년원생

의 성격특성을 재가공하였다. 구체적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에 투입되었던 각 성별에 따른 

PAI-A의 성격변인들을 SPSS의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 저장 중 회귀식으로 산출하여 하나의 

성격특성으로 추출한 뒤 분석하였다. 이를 각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으로 지정하여 경로모형

에 투입시켰다. 이후 각 성별에 따른 데이터

를 분리하여 그림 2의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

그림 2. 소년원생 각 성별에 따른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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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CFI NNFI RMSEA

2.08 2 0.99 0.99 0.02

CFI: 0.90이상(홍세희, 2000)

NNFI: 0.90이상(홍세희, 2000)

RMSEA: .10이하 - 보통적합도; .10이상 - 나쁜적합도(Browne & Cudeck, 1992)

표 7. 남자 소년원생의 경로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또래관계 배제 → 성격특성 .07 - .07

아동기 학대 → 성격특성 .17 - .17

또래관계 배제 → 소년원 내 징계 -.02 .00 -.01

아동기 학대 → 소년원 내 징계 .18 .01 .19

성격특성 → 소년원 내 징계 .06 - .06

또래관계 배제 → 재입원 - .01 .01

아동기 학대 → 재입원 - .11* .11*

성격특성 → 재입원 .23* .02 .26*

소년원 내 징계 → 재입원 .35*** - .35***

*p<.05, ***p<.001

표 9. Bootstrap을 활용한 남자 소년원생의 직․간접 효과 확인

구분 B β S.E C.R.

또래관계 배제 → 성격특성 .00 .07 .16 0.59

아동기 학대 → 성격특성 .01 .17 .01 1.37

또래관계 배제 → 소년원 내 징계 -.00 -.02 .02 -0.19

아동기 학대 → 소년원 내 징계 .02 .18 .01 1.48

성격특성 → 소년원 내 징계 .11 .06 .20 0.54

성격특성 → 재입원 .12 .23 .05 2.09*

소년원 내 징계 → 재입원 .11 .35 .03 3.11**

*p<.05, **p<.01

표 8. 남자 소년원생의 특성에 따른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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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 남자 소년원생의 경로분석 모형의 적

합도 수치는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경로계수를 확인하

였다.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관계적 요인이 성격

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에 유의한 경로를 보이

진 않았다. 반면 소년원 재입원의 경우 연구

자가 설정한 성격특성(β=0.23, p<.05)과 소년

원 내 징계(β=0.11, p<.01)는 유의한 경로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남자 소년원생의 경로모형을 구체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Bootstrap을 활용하여 

직․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관계

적 요인 중 아동․청소년기 피학대 경험은 소

년원 재입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고(β=0.11, 

p<.05), 성격특성(β=0.23, p<.05)과 소년원 내 

징계는(β=0.35, p<.001) 소년원 재입원에 유의

한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여자 소년원생의 특성이 소년원 재입원에 미

치는 경로분석

여자 소년원생의 특성에 따른 모형을 검증

하기 위해 남자 소년원생과 동일 방법을 통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자 소년원생

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적합한 수치를 나타

냈다.

여자 소년원생의 경로계수는 남자 소년원생

과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관계적 요인

인 또래관계 배제(β=0.49, p<.001), 아동․청소

년기 피학대 경험(β=0.25, p<.05)은 성격특성

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소년원 내 징계

구분 B β S.E C.R.

또래관계 배제 → 성격특성 .03 .49 .00 4.81***

아동기 학대 → 성격특성 .01 .25 .00 2.47*

또래관계 배제 → 소년원 내 징계 .01 .09 .02 0.69

아동기 학대 → 소년원 내 징계 .01 .11 .01 0.86

성격특성 → 소년원 내 징계 -.22 -.09 .33 -0.65

성격특성 → 재입원 .14 .28 .05 2.50*

소년원 내 징계 → 재입원 .07 .33 .02 2.97**

*p<.05, **p<.01, ***p<.001

표 11.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특성에 따른 경로계수

χ2 df CFI NNFI RMSEA

0.93 2 1.00 1.02 0.00

CFI: 0.90이상(홍세희, 2000)

NNFI: 0.90이상(홍세희, 2000)

RMSEA: .10이하 - 보통적합도; .10이상 - 나쁜적합도(Browne & Cudeck, 1992)

표 10. 여자 소년원생의 경로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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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년원 

재입원에 대한 영향은 남자 소년원생과 같이 

성격특성(β=0.28, p<.05), 소년원 내 징계(β

=0.33, p<.01)가 유의한 경로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특성 모

형 따른 소년원 재입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요인인 또래

관계 배제(β=0.49, p<.001), 아동․청소년기 

피학대(β=0.25, p<.05)는 성격특성에 직접효

과를 유의하게 나타냈고, 또래관계 배제는 재

입원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β=0.15, 

p<.05). 관계요인은 소년원 내 징계에 대한 효

과는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남자 소년원생과 

마찬가지로 성격특성(β=0.28, p<.01)과 소년원 

내 징계는 재입원(β=0.33, p<.001)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논  의

본 연구는 소년원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

해 범죄심리학적 입장에서 소년원 재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의 재입원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남 : 66%, 여 

: 68%). 이는 청소년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

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 1에서 주장하였던 관계적, 

성격적, 소년원 내 징계는 재입원 소년원생이 

최초입원 소년원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관계적 요인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이는 가족(Healy, 1922; 김소야자, 

황미희, 1983; Rotter, 1969; 김재엽, 1998; 

Dodge, et al, 1995; Fergusson, & Lynskey, 1997; 

조보아, 이수정, 2017) 및 또래관계(곽현석 외, 

2016; Ford, et al, 2006; Prinstein, et al, 2001; 

You, & Lim, 2015; 박지혜 외, 2019)요인이 범

죄에 중요한 영향 미친다는 연구결과의 경우 

소년원 입원 전 청소년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실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범죄 상습성을 구분한 재입원과 최초입원 소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또래관계 배제 → 성격특성 .49*** - .49***

아동기 학대 → 성격특성 .25* - .25*

또래관계 배제 → 소년원 내 징계 .09 -.04 .05

아동기 학대 → 소년원 내 징계 .11 -.02 .08

성격특성 → 소년원 내 징계 -.09 - -.09

또래관계 배제 → 재입원 - .15* .15*

아동기 학대 → 재입원 - .10 .10

성격특성 → 재입원 .28** -.03 .24*

소년원 내 징계 → 재입원 .33*** - .33***

*p<.05, **p<.01, ***p<.001

표 12. Bootstrap을 활용한 여자 소년원생의 직・간접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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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원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정적 관계요인은 결국 소년원생들이 가

지고 있는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기보고식 검사와 

평균의 차이를 비교한 분석방법의 한계로 다

소 주장되긴 어려우나 실제 비행 성향이 강한 

소년원생들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관계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소년원생의 성격 유형화는 연

구가설 2와 같이 상의하게 분류되었다.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외현화 요인(MAN-I : 초조성, 

ANT-E : 자기중심성)으로, 여자 소년원생은 내

현화와 외현화 요인이 혼합된 유형(MAN-A : 

활동수준, SCZ-P : 정신병적 경험, BOR-N : 부

정적 관계)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선

행연구들과 유사한 유형4)으로 구분되었다

(Ruiz, & Edens, 2008; 유성희, 이수정, 2018; 홍

정윤 외, 2019).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AI-A 하위유형 별 외현화 요인과 유사한 결

과를 보였으나(박은영 외, 2019) 내현화 요인

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PAI-A의 각 

하위유형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 ɑ)를 

분석한 결과, 일반 청소년의 경우 활동수준

(MAN-A)5)와 정신병적 경험(SCZ-P)6)은 내현화 

요인으로 적합하지 않았으나(박은영 외, 2019),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과는 다르게 여자 

4) <표 1> 참조

5) PAI-A 조증의 하위 유형으로서 부적절한 방식으

로 여러 사건에 과한 관여를 하며, 사고와 행동

이 과속화 되는 특성을 보인다(김영환 외, 2006).

6) PAI-A 조현병의 하위 유형으로 비일상적인 지

각과 감각, 비정상적인 사고, 망상적 신념을 포

함하는 비일상적인 사고를 보인다(김영환 외, 

2006).

소년원생에게 적합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비행 성향이 강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환경적으로 위험상황에 노출된

다(Lederman, et al., 2004). 이는 상대적으로 성, 

알코올, 약물 등 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남자 청소년의 비해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과 환경이 취약

하기 때문이다(Fagan, et al., 2007). 이러한 선행

연구를 유추해보면 결국 비행 성향이 강한 여

자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 

노출되고(Cohen, & Felson, 1979), 자신의 생존

을 위해 부정적인 활동수준이 증가하며 자신

의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신병

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자신의 생존

을 위한 수단으로서 비행에 적합한 성격이 형

성될 가능성이 있다(이창훈 외, 2017).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참여자들이 소년원 

입원 전 동거했던 대상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약 72%가 

부모 외 지인과 동거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 했을 때7), 가정 밖에서 다양한 범죄 피

해와 가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 청소년과 일관

된 내적 신뢰도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실제적

으로 활동수준과 정신병적 경험은 보편화되어 

있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 소년원생의 

범죄 피해 확인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일반 청소년과 동일

7) 소년원 입소 전 동거인을 질문 했을 경우 중복

측정을 하여 다소 측정치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남자 소년원생 동거 구분 : 가족-36명, 가족 

외(혼자, 친족, 시설, 친구)-34명), (여자 소년원생 

동거 구분 : 가족-20명, 가족 외(혼자, 친족, 시

설, 친구)-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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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현화 요인(초조성8), 자기중심성9))이 추출

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남자 청소년이 또래관

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하

는 전략이라 판단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에서 강한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가

지고 있다고 느낄수록 비행행위를 경험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최재용 외, 2014). 즉 또래관

계 내에서 강한 권력을 갖고,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Beaty, & Alexeyev, 2008)으

로써 굳어지는 성격특성이라 판단하였다.

이를 세분화하여 해석하면 남자 소년원생의 

성격특성은 일반 청소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

인다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청소년기 나타날 수 

있는 발달단계(Maslow, 1943)로써 존중을 받고

자 하는 욕구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일상생활에 발전적인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최종모형 검증을 위한 연구가설 

3은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가 소년원 재입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자 소년원생의 경

우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뿐만 아니라 관

계에서 경험했던 부정적 사건이 소년원 재입

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 

여 소년원생이 소년원 재입원에 미치는 요인

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별에 따

른 새로운 개입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의

8) PAI-A 조증의 하위유형으로서 고양된 자존감, 과

대성 및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기

술, 전략,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보인다(김영환 

외, 2006).

9) PAI-A 반사회적 특징의 하위유형으로서 공감 능

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김영환 외, 2006).

를 보였다.

먼저 남자 소년원생에게 중요한 개입은 본 

연구결과를 기초하였을 시 소년원 내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칙에 대한 적응과 긍

정적 사회 적응에 필요한 요인인 좌절에 대한 

인내, 절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이

동훈 외 2007). 일반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

을 통해 교실 내 질서유지, 타인과의 관계 형

성, 인내심 등을 동일한 환경에서 통제, 억압 

받으며 습득하게 된다(이용숙, 1996; 김창남, 

1996). 소년원생 역시 소년원에서 통제와 억

압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통제와 억압이 동일한 것일까? 아마 중요한 

차이점은 긍정적인 적응에 필요한 요인, 즉 

적응을 실패 하였을 때 나타나는 불안과 소

외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추언

아 외, 2019). 뿐만 아니라 형성되어 있는 규

칙과 통제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개인의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의 형성은 

쉽게 이루기 어렵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청

소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Browers, & Tomic, 2000). 더욱이 비행성향이 

강한 소년원생을 관리, 통제 하는 것은 상대

적으로 많은 관심과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처벌의 수단인 징계만으로 문

제행동을 통제하고, 교정하는 것은 효과가 없

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손희권, 2002; 황준성, 

정신영, 2010; Bandura, 1962)를 확인하였을 때, 

징계와 함께 접목해야 되는 요인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징계 이후 사회적 지

지(교사 및 가족, 또래관계)와 예방적 차원의 

개입, 정적강화(도기봉, 장승옥, 2014; Evens, 

& Richardson, 1995; 권균, 1999)가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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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남자 소년

원에게 주어지는 통제와 교정의 전문성과 징

계, 훈계의 방법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제

시한다면 긍정적 행동 형성의 기본은 의미있

는 타인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재 교정시설에

서 근무하는 많은 담당교사들의 고충은 다양

한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강제상 외, 

2011; 김미선, 박성수, 2015). 교도소와 소년원 

특성 상 교정공무원 역시 폐쇄되고 격리되어 

있으며 다양한 욕구와 민원을 처리하면서 직

무에 대한 소진을 느끼게 된다(김미선, 박성수, 

2019). 때문에 효과적인 교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담 및 

임상전문가 이외 생활과 규율을 전담으로 관

리, 교정할 수 있는 인력 증진과 소년원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관계적 요인이 성격

특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소년원 재입원

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남자 소년원생과 같

이 소년원 내 징계 요인은 소년원 재입원에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앞에서 주장했던 여자 

소년원생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남자 소년원생의 성격특성

과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외현화 된 특

성이 문제행동을 나타낸다면, 여자 소년원생

의 경우 외현화와 정신병리적인 특성이 함께 

동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여자 소년원생이 보

고하는 우울, 불안, 사고장애 등과 같은 정신

질환적 호소는 실제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

는 하나의 도움요청 징후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높은 반사회적 특성을 가

진 대상 역시 부정적인 사건을 직면하면 외상

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

해 부정적인 행동양상을 나타내는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코올, 약물 남용,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김태경, 

2015).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을 직

면하였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

다. 특히 자연재해 혹은 사고로 인한 사건의 

직면보다 사람에게 받는 부정적 사건으로 인

한 스트레스는 더욱 강렬하게 남고, 자신을 

방어적으로 형성하게 된다(장은진, 2018). 그러

나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문제행동으로 인하

여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

체되고 나아가 부정적 성격이 형성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남자 소년원생과 달리 내현화, 

외현화가 혼합된 성격특성으로 소년원 재입원

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치료적 개입에 앞

서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

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차에 따른 개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는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140명의 청소년

이다. 참여자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대상

자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인원수라

고 볼 수 있으나, 구조방정식 및 회귀분석에

서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표본 수가 

부족할 수 있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

다 많은 대상자를 수집하여 본 연구 최종모형

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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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완하여 소년원생 뿐만 아니라 일반 청

소년, 비행 청소년(보호관찰 등) 표본의 특성

이 확장 된다면 성차를 기반 한 청소년 비행

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은 대부분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때문에 

표본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구체적인 함의를 도출할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단순히 연구의 초점이 아닌 소년원생들의 

행동적 특징을 파악하고, 유형화된 요인을 재

검증 한다면 전문가를 활용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PAI-A 척

도는 평균 50에 표준편차 10을 나타내어, 주

로 1.5~2표준편차를 벗어난 65점 혹은 70점 

이상을 임상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김영

환 외, 2006).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의 

PAI-A 점수는 정상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집단 

간 분석만으로 의미부여가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이상치 집단과 정상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면 보다 명확

한 소년원생의 성격특성을 추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9호와 10호 처분을 받은 

대상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9호와 10호 처

분 대상자 간의 죄의 질과 양은 상당한 차이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진행한 사유는 최종 연구 참

여자 중 8호 처분10) 8명, 9호 처분11) 4명, 10

호 처분12) 128명으로 대부분의 소년원생이 10

호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처분에 

10)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1)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2)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따른 인원 분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소년원생의 특성을 구체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각 처분에 따른 연구 대상

자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 피학

대, 또래관계 내 배제 경험을 통해 성격특성

과 소년원 내 징계가 소년원 재입원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설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러나 청소년기는 다양한 경험을 학습하고 성

장하는 과정으로써 관계적 특성 외 다양한 요

인들이 성격과 규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

다(Allport, 1937). 간략한 예로 SNS 스트레스

(Tarafdar, et al, 2007), 학업 결손과 의미있는 

타인(교사 등)과의 유대(Wendy, 2001), 진로성

숙 및 개인에 따른 확고한 직업관(Super, 1981; 

Gribbons, & Lohnes, 1964) 등과 같은 다양한 매

체와 환경적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발달과 실제 청소년의 고충과의 연

관성을 탐색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년

범들은 결국 청소년이다. 최근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로서 청소년을 바라보기 위

한 시도들이 연구되고 있다(윤지원 외, 2020). 

회복적 정의란 잘못된 행동이 발생되었을 때 

그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가해자, 피해자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참여․협력하여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Zehr, 

2005). 이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다각

적 지원을 강조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s and 

Crime, 2006). 이러한 움직임은 심각한 수준의 

범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항을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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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최중

진, 2019).

본 연구자는 회복적 정의를 확장하여 피해

자뿐만 아니라 소년원생에게도 적용하여 가해

자인 청소년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 국가를 

포함한 지역공동체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년원 퇴원 이후 소년원생이 

사회로 복귀하여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건

강한 성인들의 조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기 위

함이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 나아가 

가․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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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gender differences among re-detained

juvenile focusing on personality traits, relationships,

institutional misconduct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Sung Hyun Jun          Leem Gwang hyun          Lee Soo jung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uses path analysis to investigate effects and the structure of gender, interpersonal experience, 

personality traits, and institutional misconduct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between a group of adolescents 

incarcerated for the first time and a group of adolescents who have been detained before. To conduct the 

study, PAI-A, ostracism experiences, childhood abuse experiences, crimes and demographic statistics information 

of 140 detained juvenile offenders(male adolescents: 70, female adolescents: 70) were collected. The results 

shows that first, externalizing factors(irritability and egocentricity)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detained 

juveniles re-detained and who were not. in case of female detained juveniles shows that re-detained juveniles 

appeared higher score in factor of activity level, psychotic experiences, negative relation ships which is mixture 

of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ing). Seco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male juveniles did not affect 

personality traits and institutional misconduct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however, in case of female 

juvenil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sonality traits. Third,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the model suitability of male and female juveniles in detention centers was satisfactory, and it was 

confirmed that personality traits and institutional misconduct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were a significant 

pathway for re-detained to juvenile centers. However, as for the relational factor, only female juveniles showed 

a significant path. In particular, ostracism experienc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sonality traits and indirect 

effect on re-detained to juvenile centers.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enders in the 

case of re-detained to juvenile centers. And in particular, it showed that personality traits and institutional 

misconduct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are closely related factors to re-detained.

Key words : juvenile center, juvenile offenders, gender, two factor model, institutional misconduct, second offender, re-detained


